
생각해봅시다-‘환경의시대’라고불리는2 1세기. 하지만아직도우리나라곳곳엔

쓰레기로 몸살을앓고 있는곳이한둘이아닙니다. 곧, 휴가시즌이 다가옵니다. 올 여

름에도많은사람들이바다로, 계곡으로휴가를떠나겠지요. 그러나 문제는그뒤입니

다. 사람들이 다녀간 바다와 계곡은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2 1세기를‘환경의시대’라고부를수있을까요? 환경, 이제당신이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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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내용에대한저작권은쌍용건설·남광토건이가지고있으며, 본지의기사나사진등을무단으로전재, 또는발췌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

여러분의관심과참여가더욱유익한

「건설기술ㅣ쌍용」을 만듭니다.

건설기술|쌍용

●「건설기술|쌍용」은매분기마지막달(3, 6, 9, 12월) 1일에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발간되며, 발간일2개월전까지

의견을주시면편집에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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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접수처 > > > >⌜건설기술| 쌍용⌟을함께만드는편집·실무위원들

현장에서얻은귀중한교훈, 새로적용하는기술, 혼자만알고있기엔아까운노하우를「건설기술ㅣ쌍용」에풀어놓으세요. 여러

분의귀한지식과경험을정성껏엮어보배로만들어드리겠습니다. Trouble Shooting, 기술강좌, 특허광장, 현장리포트, 체험기,

Q&A 등에직접참여하고, 「건설기술ㅣ쌍용」에서다룰만한참신한기획거리도알려주세요. 보내주신기술정보를「건설기술ㅣ쌍

용」에소개하고, 참여해주신분께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쌍용인의동반자「건설기술ㅣ쌍용」은언제나여러분앞에활짝열려있습니다. 앞으로도많은성원과격려부탁드립니다.

알립니다▶▶▶「건설기술ㅣ쌍용」을위해일하게된새얼굴을소개합니다.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수욕장 역시 다른 일반 해수욕장처럼 여기저기 쓰레기가

뒹굴고, 모래를파면음식쓰레기에깨진병까지나오는쓰레기장에버금가는곳이었습니다. 그

러던어느날, 지나가던 사람이해수욕장관리인에게물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사람들을왜

막지않느냐고…. 관리인은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 “쓰레기를버리는사람들이손님이기때문

에, 못버리게하면 다시는 오지않을까봐걱정이 되서 그런다”고…. 얼마후관리인이 바뀌었습

니다. 새로온관리인은깨끗한해수욕장을만들기로결심하고사람들이쓰레기를버리지못하도

록했습니다. 그러자해수욕장은조금씩깨끗해졌고더많은사람들이오기시작했습니다. 그해

수욕장에가면깨끗해서기분이좋고즐거웠기때문입니다. 무엇이 더중요한지사람들은알고

있었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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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기의화두+ 환경이야기

>>>
환경보호 당신이 먼저입니다


